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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여성들이 축구장에서 직접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16일 이란과 볼리비아 축구 대표팀의 평가전이 

열린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여성 200여명이 남

성 관중과 분리된 구역에서 경기를 관람했다.(사진)경기

장에 입장한 여성들 중 대부분은 축구 대표팀의 가족

이었으나, 일부는 경기 시작 전 아자디 스타디움 출입구 

근처에 모인 여성 축구팬들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여성 축구팬의 아자디 스타디움 입

장이 허용되기도 했으나, 실제 경기가 아닌 대형 스크린

으로 중계방송을 보며 단체 응원하는 행사였다.

이란에서 여성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 직접 경기를 

관람한 것은 지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일치의 종교 국가가 되면

서 여성의 대외 활동이 제한되고 공공장소에서 남녀의 

구분이 엄격해졌다.

이날 여성 입장 허용은 사전에 공지되지는 않았다. 이

란 네티즌들은 SNS에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 국기

를 흔들며 마음껏 응원하는 여성 축구팬의 사진과 동영

상을 게시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 허용을 주장하는 이란의 온

라인 여성단체‘오픈스타디움’은 트위터를 통해“드디

어 그 일이 일어났다. 선택된 몇몇 이란 여성이 아자디 

스타디움에 들어가 공식 경기를 사상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여성의 정당한 소망을 이루는 길로 향하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기장 입장

이 이란의 규범과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

고 있어, 이번 계기가 향후 경기장 전면 개방으로 이어

질지 주목된다.

이란, 여성 축구경기
직접 관람 허용 

베네수엘라가 공식 외환 거래에 달러 대신 유로

와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다. 

타렉 엘 아이사미 경제담당 부통령은 16일 국영

방송을 통해 앞으로 국제적인 외환 거래에 미 달러

화 대신 유로, 위안화를 비롯해 다른 태환 통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 탓에 베네수엘라가 

다른 나라 또는 투자자들과 달러로 외환 거래를 하

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

치를 위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20억 유로를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하도록 명령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 하락 속에 살인적인 물

가상승과 극심한 식품·생필품난을 겪고 있다. 이

로 인해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살길을 찾아 브

라질 등 주변 국가로 이주해 난민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브라질에 체류하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외국인 혐

오범죄가 늘어나는 데다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등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귀국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북부 호라이마주에 체류하던 난민 가운데 

베네수엘라, 유로·위안화로 외환 거래

6천389명이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들은 호

라이마주의 주도인 보아비스타시에서 버스를 타

고 국경도시인 파카라이마로 이동한 뒤 베네수엘

라 쪽으로 넘어가 다시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

아가고 있다.

호라이마주에 체류하는 전체 베네수엘라 난민

이 4만여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귀국자가 많

은 것은 아니지만,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자국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

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이주시켜 정착

을 돕고 있다. 지난 4월 이래 지금까지 1천200여 명

이 상파울루 등으로 이주했다.

중국이 인공달의 띄워 가로등을 대신하는 계획

을 실행하고 있다.

1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의 청두시는 2020년까지 빛

을 내는 인공위성을 띄워 가로등 등 야간 조명을 

대신할 계획이며, 이 인공달은 진짜 달보다 8배 정

도 밝게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동달은 우주 상공에서 지구를 관찰하고 지

구 주변의 대기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일반

적인 위성이 아닌, 마치 달처럼 둥글고 환한 빛을 

내‘제2의 달’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

으로 보인다. 인공달이 내뿜는 조명이 닿는 거리는 

10~8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조명 범위

는 수 십 m 단위로 제어할 수 있다.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해 또 다른 곳에 빛을 전달

하는 원리를 이용한 이 인공위성의 테스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향후 2년간 본격적인 시

뮬레이션과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우주와 가까운 상공에서 쏟아지는 

빛이 천문학적 연구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사람

들의 일상이나 특정 동물에게 부정적일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하얼빈공과대학 광학 연구소 소장인 

강 웨이민은“인공위성(인공 달)의 빛은 은은하게 

빛나는 황혼과 유사할 것”이라면서“동물의 일상

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공달 띄운다


